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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이있는음식은오감을즐겁게하지만맛이있는음악회는과연어떤맛일까? 달까? 실

까? 짤까? 요즘은과일나무에도음악을들려주어과일의당도를높이고아픈사람도병원에

서음악치료를한다고하니, 음악은신이인간에게내린최고의선물임에틀림없다.

모든동물은주변의소리에민감하게반응하며각자의삶을영위해간다. 특히인간은자연

의소리를음악으로표현하여기쁨과슬픔, 열정과비애, 욕망과절제를나타낸다. 한국식품

연구원은지난5월26일서울서초동에소재한한전아트센터에서이진권숙명여대교수의지

휘아래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가펼치는「맛이있는음악회」를개최하였다. 이 음악회는대

중적친화감이있는국내외의곡을선곡하여음식의맛을음악으로표현한것으로, 이른바귀

로먹는이색적이고맛깔나는연주는공연장가득울려퍼져좌석을가득메운 1000여명의

청중을감동시켰다. 

요한슈트라우스의‘봄의소리왈츠’는겨우내굳은땅속에서솟구쳐오르는먹을거리씨앗

들의탄생과성장을느끼기에충분하였고, 홍난파의‘고향의봄’은어릴적느낀분홍빛복사

꽃의아름다움과그때꺾어먹고따먹었던찔레, 진달래꽃그리고봄나물의향기를아련히

입가에맴돌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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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윤용하의‘보리밭’은 6월이면 누렇게 여물어 솔바람에

일렁이는고향의보리밭과늙으신부모님을그리워하게했다. 곱삶은보리밥에풋나물을넣

고고추장으로슥슥비벼서뚝딱먹어치워도돌아서면배고팠던어린시절을떠오르게했다. 

또바이올린의현란한기교와열정으로집시개개인의개성과집시들이끈질기게고집하는

전통방식의삶을표현한사라사테의‘집시의노래’는한국음식의다양함과여러가지반찬

을생각나게했다. 끊임없이이어온한식의전통과독창성, 우수성을음악에실어식탁에차

려낸듯한느낌이랄까. 다양한음악적기교는한국식탁에오르는수많은반찬의고유한맛을

표현하기에충분하였다. 

한편도니제티의오페라「사랑의묘약」중‘남몰래흘리는눈물’은그리움과사랑을느끼는

여인의눈물을훔쳐본남자에게기쁨이넘치는설렘을주었으리라. 한국음식에서사랑의묘

약과같은재료가있을까? 한국사람들이제일좋아하고한국의모든음식에첨가되어묘약

과같은맛을느끼게하는것이고추다. 약방의감초처럼들어가는고추의매운맛은더러는

눈물을흘리게하지만그맛이뇌를자극하여계속매운맛을찾게되니, 연인이서로그리워

하듯한국음식에서사랑의묘약은단연코고추다. 세계인이제일좋아하는오페라가운데하

나인「사랑의묘약」과세계에서제일우수한우리나라의고춧가루는음악과맛이최고로맞

아떨어지는신의선물이라할수있다.         

서양의고전음악에서어떻게한국의맛을느낄수있을까하고의아해할수있지만, 곡의

특성과흐름을이해하면동양과서양을하나로아우르는맛의향연을느끼고진한감동을체

험할수있다. 그것은곡의빠름과느림, 강함과약함등악기고유의음색으로매운고추장

맛부터김치익는소리, 된장찌개끓는소리, 나물무치는소리까지우리의전통음식에나타

난여러가지의맛과색깔을표현한이번음악회에서충분히느꼈을것이다. 

이번「맛이있는음악회」는한국의전통음식과클래식음악의접목으로새로운식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한식의세계화와우리나라식품산업종사자의사기진작을위한사회공헌

활동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다.

1000여 명이 넘은 청중의 박수 속에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이무하 원장은 미국의

영양인류학자 앤더슨의 말을 빌려“좋은 식사는 심포니와 같다. 오늘 열린「맛이 있는 음악

회」는익숙한취향과이국적인취향이서로섞여조화를이루었으며, 다양한재료로하나의

멋진음식을만들어내는비빔밥처럼귀로먹기에훌륭하였다”고소감을밝혔다.

맛을즐기고느끼고연구하고사랑하는사람들의영혼은맑은음악처럼아름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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